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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은 현충일과 6•25전쟁 기념일이 있는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
공자 분들을 특별히 기리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저희 쿠팡 안에도 국가유공자 직원들이 근무하고 계신데요, 그 중 한 분
인 김택곤 님을 뉴스룸 팀이 만났습니다. 

김택곤 님은 쿠팡 장애인선수단에서 탁구선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1973년 전투경찰대에서 복무하며 대간첩 작전을 펼치다
오른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제대 후에는 은행원으로서 28년 일했고, 2009년부터는 상이군인 탁구 대표선수로 변신해 제2의 전성
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는 쿠팡 장애인선수단의 2019년 창단 멤버이기도 합니다. 

경기도 수원 시내에 있는 대한민국 상이군경체육회관에서 김택곤 선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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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작전 중에 다리를 다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1971년 9월 3일에 전투경찰대로 입대했어요. 그 당시엔 북한에서 간첩과 무장공비가 남쪽으로 많이 넘어왔었죠. 김신조 청와
대 습격사건과 이승복 어린이 사건도 그 무렵 있었구요. 그래서 우리 부대의 임무는 충남 해안가로 들어오는 간첩들을 잡는 것이었
어요. 

그러다가, 그게 1973년 4월 3일이었어요. 한밤중에 비상이 걸렸어요. 부대원들과 함께 완전무장을 하고 총검까지 꽂아서는 군용
닷지트럭을 타고 (충남 청양) 칠갑산으로 출동을 했어요. 이전에도 간첩이 대천 쪽에서 칠갑산으로 넘어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닷지트럭이 깜깜한 산길을 올라가다가 그만� 

트럭이 굴러떨어졌군요 
나는 몰랐어요. 깨어나보니까 병원인데 3일이 지났다고 하더군요. 한쪽 다리에 감각이 없었어요.  

나중에 들으니 트럭이 전복되어서 쇠로 된 지붕에 몸이 깔려 있었는데, 들고 있던 카빈 소총이 오른쪽 다리를 누르고 있었나봐요.
붙어는 있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결국 허벅지 아래로 절단했어요. 병원에 10개월 있다가 퇴원하면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
았고 곧바로 의족을 맞췄습니다. 

겉보기에는 의족인지 모르겠습니다. 지팡이 없이도 잘 걸으시는데요. 
남들은 지팡이를 짚고 걸으라고 하는데 저는 굳이 그럴 이유가 없더라구요. 그래도 조심해야 해요. 어디 발이 걸리면 그대로 쓰러지
거든요. 오른쪽이 의족이니 오른쪽으로만 넘어지고 오른쪽으로만 다쳐요. 팔도 부러지고 어깨, 쇄골, 엉덩이뼈도 부러졌었어요. 3
개월 동안 입원한 적도 있지요.  

그래서 저를 보고 ‘평생 양반’이라고 해요. 뛰지 못하고 옛날 양반처럼 천천히 걸으니까요. 

퇴원 후에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원호청(현 국가보훈처)에서 일자리를 소개해줘서 1975년부터 서산 수협에 다녔어요. 28년 근무하고 조합의 최고경영자인 전무로
퇴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법무사무소 사무장을 4년 했고, 서산 보훈회관 사무국장을 또 4년 정도 지냈어요.  

집에서는 아들 딸 하나씩 남매를 낳아 키웠는데, 아들은 인천공항에서 물류사업을 하고 딸은 뮤지컬 가수입니다. 

은퇴 후 다시 어떻게 탁구선수가 되셨나요 
2009년 보훈회관에서 근무할 때 장애인 탁구시합에 나갈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첫 대회에서 완판 깨지고 나니 성질이 나더라
고요. 그래서 서산에 돌아가자마자 탁구학원에 등록했지요. 거기서 2년 6개월 동안 계속 레슨을 받았어요. 그런 다음, 수원에 있는
상이군경체육회관에 들어가 합숙훈련을 하면서 용인대 출신 코치님에게 지도를 받으며 실력이 크게 늘었어요.  

요즘도 연간 100~150일 합숙을 해요.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훈련을 합니다. 어려서부터 이렇게 했더라면 탁구 국가대표가
됐을 거에요. 

(*김택곤 선수는 장애인 탁구 1~11 체급 중 7체급에 속합니다. 휠체어는 타지 않지만 팔다리에 심각한 부상이 있는 선수들이 경쟁
하는 체급입니다) 



국제대회도 출전하셨다면서요 
여러 번 나갔죠. 전 세계의 상이군경들만 출전하는 대회에도 나갔고 모든 장애인들이 출전하는 대회도 나갔습니다. 저는 2018년
라스베가스 장애인 대회(2018 US Para Open)에 나가서 칠레와 태국 선수를 이기고 동메달을 딴 게 최고 성적입니다. 당시 경쟁
자들은 모두 젊은 선수들이었어요. 

2020년에도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국제대회에 참가하게 되어 딱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았네요. 올해는 이집
트에서 열릴 다음 대회 대표로 선발되기 위해 합숙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8월 쿠팡 장애인선수단 창단식에서 김태곤 선수(뒷줄 맨 오른쪽)

쿠팡에는 어떻게 입사하셨나요 
열심히 선수생활을 하던 중 쿠팡에서 장애인선수단을 발족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쿠팡은 국내, 국제적으로 유명하고 경쟁력 있
는 기업이고, 또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훌륭한 기업이라는 생각이 들어 망설임 없이 입사를 결정했어요. 

회사에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며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 임직원 동료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는 저희 세대가 유공자분들께 드려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주는 분들은� 참 멋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우크라이나 상황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전쟁은 멈춰야 하고 앞으로도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공표가 안 되었을 뿐이지, 저처럼 다리 없는 사람과 팔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
이 나오고 있겠어요? 전쟁은 야만인들이 하는 짓입니다.  

우리나라도 군대를 안 가도 되는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렇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폭탄 한 발에 지금까지 우리가
이룬 모든 것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국방이 튼튼해야만 경제도 튼튼해지고 사회도 더 윤택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를 마치며, 뮤지컬 배우인 따님 이야기를 여쭈었습니다. 따님의 본명은 김태희인데 태국희라는 예명을 쓴다고 합니다. 태국희
(���)는 ‘나라의 큰 기쁨’이라는 뜻이며 ‘태극기’와 발음이 같습니다. 애국자 가문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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